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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교섭창구단일화 폐기하라”

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·결의대회···악법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촉구

금속노조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

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복수노조 교

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를 촉구했다. 결의대회

에는 1천여 명의 금속노동자들이 집결했다. 

금속노조는 15년 전 복수노조법과 함께 시행

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노동자들의 노조할 

권리를 막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.

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“지금도 금속노

조에는 150곳이 넘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있

고, 100곳이 넘는 현장은 교섭권조차 없이 민

주노조의 깃발 하나를 지키며 버티고 있다”

며 “가짜 어용노조의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

않을 것”이라고 힘주어 말했다.

박상만 위원장은 “만도지부 50여 명의 조

합원들이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민주노조

의 깃발을 놓지 않고 투쟁한 결과 1천 5백 명

이 넘는 기업노조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를 선

택했다”며 “이것이 민주노조의 힘”이라고 

강조했다. 이어 “힘들어도 포기하자 말자. 교

섭창구단일화 악법을 폐기하는 그날까지 함께 

투쟁하자”고 목소리를 높였다.

지난 4월 정리해고를 당한 전일영 노조 대

전충북지부 APTIV충주지회장은 “정부는 교

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사용자의 무기이자 노조 

파괴 전술로 변질된 것을 다 알면서도 15년 

동안 방관해 왔다”며 “교섭창구단일화제도

가 노동 3권을 짓뭉개고 있는 한, 길거리로 

쫓겨나는 해고자는 끊임없이 생겨날 것”이라

며 제도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.

윤상한 노조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지회장

은 “행정적·사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사측

은 여전히 ‘부당노동행위 종합선물세트’를 

진행 중이다”며 “정부는 복수노조제도 적용

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공개적인 노정 

협의체를 구성하라”고 정부에 책임있는 역할

을 촉구했다.

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

“20년을 투쟁해 쟁취한 원청교섭에 교섭창구

단일화를 적용하라는 시행령에 분노한다”며 

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원청교섭을 지연시키고 

봉쇄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.

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

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‘복수노조 교

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 요구안’을 전달했다. 

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으로 

행진하여 노동부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

폐기를 요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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